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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구강건강은 상병에 이환되어 있지 않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치아와 악안면 구강조직기관의 상태로[1], 개인이 하고자 하는 사회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편안하고 기능적인 치아상태를 말한다[2]. 이러한 구강건강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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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providing more effective basic data for adults ’oral 

health management in their future. Methods: The study investigated factors that influence oral health care 

and oral health behavior depending on the heterosexual status for about one month from Aug. of 2017 on 20 

unmarried adults living in Seoul and Gyeonggi-do.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WIN 21.0 statistical program. Results: The factors affecting the oral health behavior were 

high (p<0.001) while oral hygiene products (p<0.05) and interdental toothbrush (p<0.05)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oral health behavior.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times of brushing were less than 

three (p<0.05) and the time for brushing was two minutes (p<0.05), which negatively affects oral health 

behavior. The concern of oral health was high (p<0.001), whiledental hygiene products (p<0.05), inter-

dental toothbrush (p<0.05) and mouth saliva (p<0.05)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oral health 

care.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above, it was found that the concern and the behavior of oral health 

increased depending on the heterosexual statu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motivation for oral care is 

more likely to be induced to make oneself attractive by making a resign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oral health care and oral health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precede the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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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중요한 건강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3], 이

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왔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행위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4].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5] 전반적으로 구강질환에 대

한 유병률이 성인과 소아청소년에서 감소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성

인은 오히려 치아우식증 경험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성인은 일반적으로는 만 2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으로[6], 에릭슨[7]의 심리 사회적 발달이

론에 따르면, 성인기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성을 이룩하는 일이 중요과업이 되며, 이성 간의 인

간관계에서 이를 주로 형성한다. 또한 성인기에 들어선 미혼 남녀는 이성교제를 통해서 다양한 성격

의 이성을 경험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성에 관심이 생기면 외모에 관심이 커져 외모 관리를 하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데, 외모

를 형성하는 데 있어 치아는 외모의 미적기준 중의 하나가 된다. 그러한 이유는 치아가 의사소통이나 

웃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으로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하기도 하며[8],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 

데 많이 기여하기 때문이다[9]. 또한 이성에게 많은 호감을 줄 수 있는 활짝 웃는 미소와 더불어 체취

와 구취는 무엇보다도 구강위생과 관련이 높다[10]. 따라서 이성교제로 인한 외모의 관심 증가는 구

강위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성인의 구강건강과 이성교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최 등[11]의 일부지역 성인의 계속구강건강

관리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이 등[10]의 20대의 이성교제 여부에 따른 구강위생 

상태에 관한 연구, 하 등[12]의 일부 지역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여부와 구강건강행태에 관한 연구는 

있었지만, 미혼 성인의 이성교제 여부와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에 다각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성 교제가 미혼 성인의 구강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

미 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미혼 성인을 대상으로 이성교제에 따른 구강건강 관

심과 구강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성교제와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성인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S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승인번호: SHIRB- 

201706-HR-037-01)에서 연구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ower 0.95, 효과크기 0.15, 변수를 23개로 하였을 때,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표본크기는 최소 262명이 필요하였으나, 탈락률을 감안하여 400명 이상을 연구대상자로 선정

하였다.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미혼성인을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을 실시하여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참여에 동의한 사람에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기간은 2017년 8월부터 약 1

달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과 온라인(네이버 폼)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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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누락 등으로 기재가 불충분한 설문지 24부를 제외한 최종 38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에 포함된 연구 도구는 강[13]의 연구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연구

자가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고, 치위생학과 교수 2인과 임상 치과위생사 1인에게 자문을 받고 수정·

보완함으로써 타당성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였다. 측정 항목은 일반적 특성 7문항, 이성교제 관

련 특성 4문항, 구강관리 관련 특성 4문항, 구강건강행위에 대한 특성 10문항, 구강건강관심에 대한 

특성 10문항 총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강건강행위와 구강건강관심에 대한 특성은 리커트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각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관심 및 행

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도구에서 구강건강행위 Cronbach’s α는 0.759이었고, 구강

건강관심은 Cronbach’s α가 0.901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Program 21.0 version (IBM, United Stat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통계적 검정의 유의수준은 α=0.05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성교제 특성, 구

강관리 특성에 관한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이성교제 특성 및 구강관리 

특성에 따른 행위와 관심은 t검정(independence t-test)과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One- 

way ANOVA 후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인 집단은 사후검정으로 Sheffe를 이용하였다. 또한 구강건

강관심과 구강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 52.1%로, 남성 47.9%보다 높은 분포

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70.2%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인 23.8%, 기타 6.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 초반(20-23)이 59.1%, 20대 중반(24-26) 19.2%, 20대 후반(27-29) 11.4%, 30대 이상 

10.4%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67.9%로 가장 많았으며, 100-199만원 17.4%, 

200-299만원 7.8%, 300만 원 이상 7.0%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경기도가 50.3%로 가장 많

았으며, 서울 43.8%, 기타 6.0%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재 교제 상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교

제 중은 56.2%로 현재 교제중 이지 않음 43.8%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현재까지 이성교제 횟수는 

1-2회가 36.3%로 가장 많았으며, 3-4회가 30.1%, 5회 이상이 21.8%, 0회가 11.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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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Gender Male 185 47.9

Female 201 52.1

Job Student 271 70.2

Office worker 92 23.8

Etc 23 6.0

Age (Unit: years) 20-23 228 59.1

24-26 74 19.2

27-29 44 11.4

≥ 30 40 10.4

Monthly income

(Unit: 10,000 won)

< 100 262 67.9

100-199 67 17.4

200-299 30 7.8

≥ 300 27 7.0

Residence Seoul 169 43.8

Gyeonggi 194 50.3

Etc 23 6.0

Dating status Yes 217 56.2

No 169 43.8

Number of dating status 0 46 11.9

1-2 times 140 36.3

3-4 times 116 30.1

≥ 5 times 84 21.8

Total 386 100.0

2. 연구대상자의 현재 이성교제 특성

연구대상자 중 ‘현재 교제 중’이라고 응답한 217명을 대상으로 현재 이성교제 특성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현재 이성과의 교제기간은 1-3년 미만 17.6%로 가장 많았고, 101일-1년 미만 15.8%, 100

일 미만 14.0% 순으로 나타났다. 일주일간 교제횟수는 2-3번이 23.8%로 가장 많았고, 1번 13.7%, 

4-6번 8.5%, 기타 5.2%, 매일 4.9%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접촉 허용성은 ‘서로 합의하에 원하는 정

도까지 가능’이 21.8%로 가장 많았고,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짐’ 15.5%, ‘성관계 까지 가능’ 

10.6%, ‘포옹과 키스까지 가능’ 5.7%, 기타 2.6% 순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만족감은 만족이 46.4%

로 가장 많았고, 보통 8.3%, 불만족 1.6% 순으로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 특성

연구대상자의 구강관리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칫솔질 횟수는 2회 이하가 47.9%로 가장 많았고, 

3회 41.7%, 4회 10.4% 순으로 나타났다. 칫솔질 시간은 3분이 42.5%로 가장 많았고, 2분 이하 

37.9%, 4분 이상 19.7% 순으로 나타났다. 구강위생용품 사용은 기타가 27.7%로 가장 많았고,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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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액 26.4%, 치실 18.9%, 치간칫솔 17.1%, 혀세정기 9.8% 순으로 나타났다. 칫솔질 이유는 ‘충치

와 잇몸병의 예방을 위해서’가 49.5%로 가장 많았고, ‘냄새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므로’ 

27.5%,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 10.9%, ‘치아를 깨끗이 하여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7.5%, ‘안 

닦으면 허전하여 습관적으로’ 4.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Current dating status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Dating period < 100 days 54 14.0

101 days - < 1 year 61 15.8

1-2 years 68 17.6

≥ 3 years 34 8.8

Number of dates 

for a week

1 time 53 13.7

2-3 times 92 23.8

4-6 times 33 8.5

Every day 19 4.9

Etc 20 5.2

Physical contact 

tolerance

Hugs and kisses are possible 22 5.7

It is possible to have sex 41 10.6

It depends on the degree of liking 60 15.5

It is possible to agree to each other to the 

extent desired

84 21.8

Etc 10 2.6

Satisfaction Yes 179 46.4

Usually 32 8.3

No 6 1.6

Total 217 100.0

Table 3. Oral car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Number of 

toothbrushing

≤ 2 times 185 47.9

3 times 161 41.7

≥ 4 times 40 10.4

Toothbrushing time

(Unit: minutes)

≤ 2 146 37.9

3 164 42.5

≥ 4 76 19.7

Use oral hygiene 

products

Dental floss 73 18.9

Interdental brush 66 17.1

Tongue cleaner 38 9.8

Mouthwash 102 26.4

Etc 107 27.7

The reason for 

toothbrushing

To clean the teeth and make them look good 29 7.5

To prevent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 191 49.5

Because it smells and makes people feel uncomfortable 106 27.5

To refresh your mood 42 10.9

Habitually feeling emptiness 18 4.7

Total 386 100.0



https://doi.org/10.13065/jksdh.2018.18.02.191

196 ∙ J Korean Soc Dent Hyg 2018;18(2):191-204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행위와 구강건강관심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행위와 구강건강관심은 <Table 4>와 같다. 연령에 따른 구강건강행

위는 20대 중반(24-26)이 3.48±0.62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 후반(27-29) 3.43±0.629

점, 30대 이상 3.39±0.551점, 20대 초반(20-23) 3.25±0.638점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후분석 결과 20대 초반(20-23)이 20대 중반(24-26)과 차이를 보였다(p<0.05). 월수

입에 따른 구강건강행위는 100-199만원이 3.53±0.7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299만원 

3.44±0.576점, 300만 원 이상 3.35±0.547점, 100만원 미만 3.26±0.607점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후분석 결과 100만원 미만이 100-199만원과 차이를 보였다(p<0.05). 현재 

교제 상태에 따른 구강건강행위는 ‘현재 교제 중’이 3.40±0.675점으로 ‘현재 교제중이지 않음’ 3.24± 

0.562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p<0.05), 구강건강관심은 ‘현재 교제 중’이 3.80±0.723점

으로 ‘현재 교제중이지 않음’ 3.64±0.710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교제횟수에 

따른 구강건강행위는 현재까지 이성교제 횟수에서 5회 이상이 3.46±0.6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3-4회가 3.37±0.648점, 1-2회가 3.28±0.611점, 0회가 3.14±0.538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또한 사후분석 결과 0회와 5회 이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Table 4. Oral health behavior and oral health concern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concern

Mean±SD t/F p* Mean±SD t/F p*

Gender Male  3.38±0.69 1.436 0.152  3.68±0.80 -1.172 0.242

Female  3.28±0.56  3.77±0.63

Job Student  3.30±0.64 1.058 0.348  3.74±0.74 0.216 0.806

Officeworker  3.36±0.57  3.71±0.63

Etc  3.49±0.70  3.65±0.76

Age 20-23  3.25±0.63a 3.259 0.022  3.70±0.75 0.748 0.524

24-26  3.48±0.62b  3.84±0.68

27-29  3.43±0.62ab  3.71±0.67

≥ 30  3.39±0.55ab  3.69±0.63

Monthly income

(Unit: 10,000 won)

< 100  3.26±0.60a 3.822 0.010  3.70±0.73 0.842 0.471

100-199  3.53±0.73b  3.85±0.73

200-299  3.44±0.57ab  3.77±0.59

≥ 300  3.35±0.54ab  3.66±0.67

Residence Seoul  3.40±0.63 2.167 0.116  3.74±0.74 1.116 0.329

Gyeonggi  3.29±0.64  3.75±0.71

Etc  3.16±0.50  3.51±0.49

Dating status Yes  3.40±0.67 2.535 0.012  3.80±0.72 2.217 0.027

No  3.24±0.56  3.64±0.71

Number of dating 

statuses

0  3.14±0.53a 3.108 0.026  3.60±0.80 0.677 0.566

1-2 times  3.28±0.61ab  3.72±0.71

3-4 times  3.37±0.64ab  3.77±0.69

≥ 5 times  3.46±0.66b  3.77±0.71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 (post-test Scheff) for three or more groups
a,b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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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이성교제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행위와 구강건강관심

현재 이성교제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행위와 구강건강관심은 <Table 5>와 같다. 교제기간에 따른 

구강건강행위는 101-1년 미만이 3.53±0.69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년 이상 3.53±0.684점, 

100일 미만이 3.38±0.719점, 1년-3년 미만 3.23±0.592점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5). 또한 사후분석 결과 101일-1년 미만과 3년 이상이 1-3년 미만과 차이를 보였다.

교제기간에 따른 구강건강관심은 101일-1년 미만이 4.07±0.6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일 미만이 3.83±0.725점, 1-3년 미만 3.67±0.629점, 3년 이상 3.55±0.851점의 순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또한 사후분석 결과 101일-1년 미만과 3년 이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Table 5. Oral health behavior and oral health concern to current dating status

Characteristics Division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concern

Mean±SD F p* Mean±SD F p*

Dating period < 100 days  3.38±0.71ab 2.756 0.043 3.83±0.72ab 5.180 0.002

101 days - < 1 year  3.53±0.69a  4.07±0.67a

< 1-2 years  3.23±0.59b 3.67±0.62ab

≥ 3 years  3.53±0.68a  3.55±0.85b

Number of 

dates for a week

1 time  3.33±0.61 1.152 0.333  3.80±0.63 0.509 0.729

2-3 times  3.43±0.65  3.81±0.71

4-6 times  3.55±0.78  3.92±0.89

Every day  3.38±0.71  3.63±0.61

Etc  3.40±0.67  3.75±0.77

Physical contact 

tolerance

Hugs and kisses are possible.  3.38±0.78 0.940 0.442  3.62±0.80 1.643 0.165

It is possible to have sex.  3.23±0.59  3.61±0.74

It depends on the degree of liking.  3.39±0.70  3.86±0.73

It is possible to agree to each 

other to the extent desired.
 3.48±0.67  3.90±0.69

Etc  3.40±0.50  3.76±0.50

Satisfaction Yes  3.44±0.69 1.837 0.162  3.85±0.74 2.358 0.097

Usually  3.23±0.52  3.55±0.54

No  3.11±0.57  3.78±0.62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 (post-test Scheff) for three or more groups
a,b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6. 구강관리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행위와 구강건강관심

구강관리특성에 따른 구강건강행위와 구강건강관심은 <Table 6>과 같다. 칫솔질 횟수에 따른 구

강건강행위는 4회 이상이 3.93±0.7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회 3.47±0.624점, 2회 이하 

3.10±0.485점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또한 사후분석 결과 2회 이하, 

3회, 4회 이상에서 각각 차이를 보였다. 칫솔질 횟수에 따른 구강건강관심은 4회 이상이 4.14±0.877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회 3.84±0.682점, 2회 이하 3.55±0.664점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또한 사후분석 결과 2회 이하, 3회, 4회 이상에서 각각 차이를 보였다. 

칫솔질 시간에 따른 구강건강행위는 4분이상이 3.58±0.6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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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649점, 2분 이하 3.10±0.525점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또한 

사후분석 결과 2분 이하가 3분과 4분 이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칫솔질 시간에 따른 구강건강관심은 

4분 이상이 3.89±0.7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분 3.83±0.720점, 2분 이하 3.54±0.661점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또한 사후분석 결과 2분 이하가 3분과 4분 이상

에서 차이를 보였다.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따른 구강건강행위는 치실이 3.61±0.596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치간칫솔 3.53±0.758점, 혀세정기 3.35±0.550점, 구강양치액 3.33±0.549점, 기타 

3.00±0.523점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또한 사후분석 결과 치실과 기

타는 차이를 보였다.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따른 구강건강관심은 치실이 3.93±0.625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치간칫솔 3.92±0.775점, 구강양치액3.84±0.693점, 혀세정기 3.73±0.559점, 기타 

3.37±0.700점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또한 사후분석 결과 치실, 치

간 칫솔, 혀세정기, 구강양치액은 기타와 차이를 보였다. 칫솔질 이유에 따른 구강건강행위는 ‘치아

를 깨끗이 하여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가 3.56±0.7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치와 잇몸병

의 예방을 위해서’ 3.38±0.644점, ‘냄새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감을 주므로’ 3.25±0.635점, ‘기

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 3.20±0.469점, ‘안 닦으면 허전하여 습관적으로’ 3.15±0.464점의 순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또한 사후분석 결과 ‘치아를 깨끗이 하여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와 ‘안 닦으면 허전하여 습관적으로’가 차이를 보였다. 칫솔질 이유에 따른 구강건강관

심은 ‘충치와 잇몸병의 예방을 위해서’가 3.83±0.6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아를 깨끗이 

Table 6. Oral health behavior and oral health concern to oral care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Oral health behavior Oral health concern

Mean±SD F p* Mean±SD F p*

Number of

toothbrushing

≤ 2 3.10±0.48a 44.386 <0.001 3.55±0.66a 14.977 <0.001

3 3.47±0.62b 3.84±0.68b

4 ≤ 3.93±0.70c 4.14±0.87c

Toothbrushing time 

(Unit: minutes)

≤ 2 3.10±0.52a 18.559 <0.001 3.54±0.66a 9.094 <0.001

3 3.41±0.64b 3.83±0.72b

4 ≤ 3.58±0.65b 3.89±0.75b

Use oral hygiene 

products

Dental floss 3.61±0.59a 14.523 <0.001 3.93±0.62a 11.028 <0.001

Interdental brush 3.53±0.75ab 3.92±0.77a

Tongue cleaner 3.35±0.55ab 3.73±0.55a

Mouthwash 3.33±0.54ab 3.84±0.69a

Etc 3.00±0.52b 3.37±0.70b

The reason for 

toothbrushing

To clean the teeth and 

make them look good
3.56±0.75a 2.616 0.035 3.71±0.83ab 2.916 0.021

To prevent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
3.38±0.64ab 3.83±0.66a

Because it smells and 

makes people feel 

uncomfortable

3.25±0.63ab 3.68±0.72ab

To refresh your mood 3.20±0.46ab 3.56±0.83ab

Habitually feeling 

emptiness
3.15±0.46b 3.37±0.68b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 (post-test Scheff) for three or more groups
a,b,c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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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3.71±0.839점, ‘냄새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감을 주므로’ 3.68± 

0.721점,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 3.56±0.836점, ‘안 닦으면 허전하여 습관적으로’ 3.37± 

0.684점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또한 사후분석 결과 ‘충치와 잇몸병의 

예방을 위해서’가 ‘안 닦으면 허전하여 습관적으로’와 차이를 보였다.

7. 구강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강건강행위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차이 검정에서 구강건강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연령, 월수입, 현재 교제상태, 교제횟수, 칫솔질 횟수, 칫솔질 시간, 구강위생

용품 사용, 칫솔질 이유 변수들을 가변수 처리한 후, 구강건강관심을 독립변수로 하고, 구강건강행

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Factors affecting oral health behavior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2.286 0.225 　 10.156 <0.001 　

Oral health concern 0.355 0.039 0.405 9.179 <0.001 1.237

Age (20-23 vs ≥ 30) 0.001 0.109 0.001 0.008 0.994 4.554

Age (24-26 vs ≥ 30) 0.053 0.111 0.033 0.472 0.637 3.062

Age (27-29 vs ≥ 30) 0.042 0.111 0.021 0.379 0.705 1.990

Monthly income (< 100 vs ≥ 300) 0.002 0.116 0.001 0.016 0.987 4.679

Monthly income (100-199 vs ≥ 300) 0.083 0.119 0.050 0.697 0.486 3.232

Monthly income (200-299 vs ≥ 300) -0.058 0.137 -0.025 -0.424 0.672 2.135

Dating status (Yes vs No) -0.010 0.059 -0.008 -0.173 0.863 1.349

Number of dating statuses (0 vs ≥ 5 times) -0.157 0.109 -0.081 -1.446 0.149 1.980

Number of dating statuse (1-2 times vs ≥ 5 times) -0.090 0.074 -0.069 -1.217 0.224 2.018

Number of dating statuses (3-4 times vs ≥ 5 times) -0.028 0.076 -0.020 -0.371 0.711 1.938

Number of toothbrushing (≤ 2 times vs ≥ 4 times) -0.405 0.083 -0.319 -4.880 <0.001 2.721

Number of toothbrushing (3 times vs ≥ 4 times) -0.173 0.082 -0.135 -2.118 0.035 2.590

Toothbrushing time (≤2 vs ≥ 4 ) -0.191 0.072 -0.145 -2.653 0.008 1.903

Toothbrushing time (3 vs ≥ 4 ) -0.077 0.068 -0.060 -1.136 0.257 1.786

Use oral hygiene products (Dental floss vs Etc) 0.251 0.082 0.155 3.038 0.003 1.660

Use oral hygiene products (Interdental tooth vs Etc) 0.243 0.081 0.145 2.992 0.003 1.485

Use oral hygiene products (Tongue cleaner vs Etc) 0.170 0.097 0.080 1.748 0.081 1.332

Use oral hygiene products (Mouthwash vs Etc) 0.070 0.072 0.049 0.964 0.335 1.622

The reason for toothbrushing (To clean the teeth and 

make them look good vs Habitually feeling emptiness)

0.231 0.150 0.096 1.537 0.125 2.488

The reason for toothbrushing (To prevent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 vs Habitually feeling emptiness)

-0.008 0.124 -0.006 -0.066 0.947 6.116

The reason for toothbrushing (Because it smells and makes 

people feel uncomfortable vs Habitually feeling emptiness)

-0.064 0.127 -0.046 -0.507 0.612 5.124

The reason for toothbrushing (To refresh your mood vs 

Habitually feeling emptiness)

-0.039 0.141 -0.019 -0.277 0.782 3.062

R2=0.430, adj.R2=0.394, F=11.896, p<0.001, DW=1.293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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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1.896, p<0.001), 모형 설명력은 39.4%로 나타

났다. 또한 선정된 독립변수 중 구강건강관심(p<0.001), 칫솔질 횟수(2회 이하, p<0.001), 칫솔질 횟

수(3회, p<0.05), 칫솔질 시간(2분 이하, p<0.01), 구강위생용품 사용(치실, p<0.01), 구강위생용품 

사용(치간칫솔, p<0.01)은 종속변수인 구강건강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구강위생용품으로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경우 구강

건강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칫솔질 횟수가 적고 칫솔질 시간이 

짧은 경우 구강건강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 구강건강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강건강관심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차이 검정에서 구강건강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연령, 월수입, 현재 교제상태, 교제횟수, 칫솔질 횟수, 칫솔질 시간, 구강위생

용품 사용, 칫솔질 이유 변수들을 가변수 처리한 후, 구강건강행위을 독립변수로 하고, 구강건강관

심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Factors affecting oral health concern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F

Constant 1.347 0.304 　 4.434 <0.001 　

Oral health behavior 0.531 0.058 0.466 9.179 <0.001 1.424

Age (20-23 vs ≥ 30) 0.193 0.133 0.132 1.455 0.146 4.527

Age (24-26 vs ≥ 30) 0.153 0.136 0.084 1.127 0.261 3.053

Age (27-29 vs ≥ 30) 0.037 0.136 0.016 0.271 0.786 1.990

Monthly income (< 100 vs ≥ 300) -0.001 0.142 -0.001 -0.009 0.993 4.679

Monthly income (100-199 vs ≥ 300) -0.048 0.146 -0.025 -0.328 0.743 3.236

Monthly income (200-299 vs ≥ 300) 0.019 0.167 0.007 0.115 0.909 2.136

Dating status (Yes vs No) 0.087 0.072 0.060 1.221 0.223 1.344

Number of dating statuses (0 vs ≥ 5 times) -0.024 0.134 -0.011 -0.180 0.858 1.991

Number of dating statuses (1-2 times vs ≥ 5 times) 0.033 0.091 0.022 0.368 0.713 2.025

Number of dating statuses (3-4 times vs ≥ 5 times) -0.004 0.093 -0.003 -0.046 0.963 1.939

Number of toothbrushing (≤2 times vs ≥ 4 times) 0.013 0.105 0.009 0.122 0.903 2.900

Number of toothbrushing (3 times vs ≥ 4 times) 0.045 0.101 0.031 0.445 0.656 2.620

Toothbrushing time (≤2 vs ≥ 4) -0.108 0.089 -0.072 -1.213 0.226 1.932

Toothbrushing time (3 vs ≥ 4) -0.006 0.083 -0.004 -0.075 0.940 1.792

Use oral hygiene products (dental floss vs etc) 0.220 0.101 0.120 2.167 0.031 1.681

Use oral hygiene products (interdental tooth vs etc) 0.269 0.099 0.140 2.702 0.007 1.492

Use oral hygiene products (tongue cleaner vs etc) 0.171 0.119 0.071 1.434 0.152 1.336

Use oral hygiene products (mouthwash vs etc) 0.303 0.087 0.185 3.472 0.001 1.573

The reason for toothbrushing (to clean the teeth and 
make them look good vs habitually feeling emptiness)

0.060 0.184 0.022 0.323 0.747 2.504

The reason for toothbrushing (to prevent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 vs habitually feeling emptiness)

0.337 0.151 0.234 2.240 0.026 6.033

The reason for toothbrushing (because it smells and makes 
people feel uncomfortable vs habitually feeling emptiness)

0.221 0.155 0.137 1.424 0.155 5.099

The reason for toothbrushing (to refresh your mood vs 
habitually feeling emptiness)

0.183 0.172 0.079 1.063 0.288 3.053

R2=0.344, adj.R2=0.303, F=8.26, p<0.001, DW=1.995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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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8.26, p<0.001), 모형 설명력은 30.3%로 나타났

다. 또한 선정된 독립변수 중 구강건강행위(p<0.001), 구강위생용품 사용(치실, p<0.05), 구강위생

용품 사용(치간칫솔, p<0.01), 구강위생용품 사용(구강양치액, p<0.01), 칫솔질 이유(충치와 잇몸병

의 예방을 위해서, p<0.05)은 종속변수인 구강건강관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강건강에 대한 행위가 높고, 구강위생용품으로는 치실, 치간칫솔, 구강양치액을 사

용하고, 충치와 잇몸병의 예방을 위해 칫솔질을 하는 경우가 구강건강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총괄 및 고안

사랑과 결혼은 성인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므로 이성교제는 단순히 이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

한 만남을 넘어 성인들의 자아정체성 형성과 관련이 있다[14]. 즉, 이성교제는 주관적 삶의 만족과 

심리적 적응을 넘어 신체적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15].

구강건강은 건강의 일부로[1], 구강건강은 치아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측면

과도 연관성이 깊어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8]. 특히 이성교제를 위한 이성

의 선택조건 중, 우선순위에 있어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고, 이성 교제 중에도 상대방

에게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외모에 관심이 커지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가 구강건강행위와 구강건강관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성 교제 상태는 현재 교제 중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56.2%이며, 현재 교제 중인 경우 교제기간

은 1-3년 미만이 17.6%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 데이트 횟수는 2-3번이 23.8%로 가장 많게 나타나 이

성교제 시 이성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체적 접촉 허용성은 서로 합의 하에 

원하는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응답이 21.8%로 가장 많았고, 이성교제 만족감에서는 만족한다고 응

답한 대상자가 46.4%로 가장 많았다. 이 등[10]의 연구에 따르면 교제기간이 1년 미만이 40.3%로 

가장 많았고, 교제 이성과의 결혼 염두 여부에서는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40.3%로 나타난 것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혼 성인은 이성교제에 따른 만족감이 높을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신체 접촉을 통해 자신의 체취가 상대방에 전달될 수 있어 구강건강행위에도 적극적일 것으로 사료

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행위를 살펴본 결과 연령에서는 20대 중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층(18-34)의 구강건강실천행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김[16]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월수입에서는 

100-199만원이 구강건강행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신[17]의 연구에서 199만원 이하, 송과 김[18]의 

연구에서 100-200만원 미만, 이 등[10]의 연구에서 200만원 미만이 구강건강행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현재 이성교제 상태에서는 현재 교재 중인 경우 구강건강행위와 관심이 높

게 나타나 하 등[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교제횟수에 따른 구강건강행위는 현재까지 이성교

제횟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 이성교제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나타나지 않은 이 등[10]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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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이성교제 여부는 구강건강행위와 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성교제 시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자신을 가꾸는 데 

관심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구강건강행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장[19]은 스스로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호감 추구전략을 다양하게 구사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이성교제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행위와 관심에 대해서는 

교제기간이 101일-1년 미만이 구강건강행위와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성교제 초반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을 때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구강건강행위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구강건강행위를 증진시키

기 위해서는 구강건강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는 동기 유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관리특성에 따른 구강건강행위와 구강건강관심을 살펴본 결과, 칫솔질 횟수가 많고, 칫솔질 

시간이 길수록 구강건강행위와 구강건강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강건강행위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구강위생용품으로 치실과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경우 구강건강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구강건강관심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본 결과, 구강건강에 대한 행위가 높고, 구강위생용품으로는 치실, 치간칫솔, 구강양치

액을 사용하고, 충치와 잇몸병의 예방을 위해 칫솔질을 하는 경우 구강건강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구강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칫솔질 실천의 인식이 높았다는 

원과 박[2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구강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구강건강실천행위는 잘하는 것

으로 나타난 김[16]의 연구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과 구강건강행위는 매우 연관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구강보건교육매체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21], 치과전문인력

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교육 시 동기유발을 위한 방안 마련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 지역이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표본으로 하였고, 

연구대상자가 20대 초반으로 편중되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하겠

지만, 이성교제와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후속연구에

서는 연구대상의 인원 및 거주지역을 확대하고, 실제 구강검사를 통한 구강건강실태와 이성교제와의 

관련성을 살펴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향후 보다 효과적인 성인들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개

발에 기여하고자,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미혼성인을 대상으로 이성교제에 따른 구

강건강관심과 구강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교제상태는 현재 교제 중인 대상자가 56.2%이며, 현재 교재 중인 경우 교제기간은 1-3년 미만이 

17.6%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 데이트 횟수는 2-3번이 23.8%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접촉 허용

성은 ‘서로 합의 하에 원하는 정도까지 가능’이 21.8%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이성교제 만족감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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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 46.4%로 가장 많았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행위를 살펴본 결과, 연령에서는 20대 중반(24-26)이 3.48±0.627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0.05), 월수입에서는 100-199만원이 3.53±0.7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현재 교제 상태에 따른 구강건강행위와 구강건강관심 모두 ‘현재 교제 중’에

서 높게 나타났고(p<0.05), 교제횟수에 따른 구강건강행위는 현재까지 이성교제횟수가 많을수

록 높게 나타났다(p<0.05).

3. 교제기간에 따른 구강건강행위는 교제기간이 101-1년 미만이 3.53±0.69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p<0.05), 교제기간에 따른 구강건강관심은 101일-1년 미만이 4.07±0.6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1).

4. 구강관리특성에 따른 구강건강행위와 구강건강관심을 살펴본 결과, 칫솔질 횟수가 많고(p< 

0.001), 칫솔질 시간이 길수록(p<0.001) 구강건강행위와 구강건강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구강위

생용품 사용에 따른 구강건강행위와 구강건강관심 모두 치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칫솔질 이유에 따른 구강건강행위는 ‘치아를 깨끗이 하여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로 응답한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칫솔질 이유에 따른 구강건강관심은 ‘충치와 잇몸병의 예방을 위해

서’로 응답한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5. 구강건강행위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p<0.001), 구

강위생용품으로 치실(p<0.01)과 치간칫솔(p<0.01)을 사용하는 경우 구강건강행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칫솔질 횟수가 3회 이하(p<0.05)이고, 칫솔질 시간이 2분

(p<0.01)이 구강건강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구강건강관심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구강건강에 대한 행위가 높고(p<0.001), 구

강위생용품으로는 치실(p<0.05), 치간칫솔(p<0.01), 구강양치액(p<0.01)을 사용하고, 충치와 잇

몸병의 예방을 위해 칫솔질을 하는 경우(p<0.05) 구강건강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미혼 성인은 구강건강관심과 구강건강행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미혼 성인인 경우 이성교제 시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구강관리에 대한 동기가 더 

잘 유발된 결과로 사료된다. 이에 구강건강관심과 구강건강행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시행 할 때에

는 지식 제공에 앞서 동기유발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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